
 

 

 

 

 

2010 년 4 월 9 일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3014 Castle Rd 

Falls Church VA 22044 

 

동료들에게: 

 

북한자유주간의 개최를 간절한 소망과 함께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 이 

포럼이 처음으로 남한에서 열리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 년부터 북한자유주간은 열악한 인권 침해의 현장이자 지금도 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치적,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이의나 

비판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언론이 정부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는 곳, 위법자에게 

육체적 학대가 가해지는 곳, 비정부기구가 묘사한 바와 같이 구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꼭 빼 닮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는 150,000 명에서 

200,000 명으로 추정되는 수감자가 갇혀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인권 유린이 가장 

심각한 곳이 북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엄청난 인도적(人道的)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국제 사회에서 가장 등한시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자유주간과 같은 

행사는 이토록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여 그간 소홀했던 관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권리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미 국회도 여기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한번의 성공적인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하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을 담아, 

 

에드워드 R. 로이스   

 


